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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 조생종 벼 품종의 개체 내 변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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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 등 환경변이에 적응성이 높고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교배모본을 선정하고, 품종 내 간장, 수장 등 농업적 특성의 변이

가 적은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8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육성된 조생종 87품종을 이용하였다. 재배는 보통 기 보비 재배로 6월4일에 이앙하였고, 

재식거리는 30cm x 15cm로 하였다. 조사는 시험 구 내 3주를 수확하여 개체 내 간장, 수장, 이삭추출도, 지엽 장, 지엽 폭을 측

정하여 개체 내 변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육성된 조생종 87품종의 개체 내 간장, 수장, 이삭추출도, 지엽 장, 지엽 폭의 변이를 조사하였다. 간장의 변이가 가장 큰 

품종은 진부찰벼(9.73cm)이며 화왕벼(9.21cm), 해들벼(9.05cm), 금오벼(8.99cm)등이 변이가 컸다. 반면 변이가 가장 작은 품

종은 금오벼3호(3.43cm)이며 새상주벼(3.87cm), 소백벼(3.95cm)등이 변이가 작았다. 수장의 변이가 가장 큰 품종은 삼천벼

(6.45cm)이며 금오벼(4.84cm), 백일미(4.54cm)등이 변이가 컸다. 수장의 변이가 가장 작은 품종은 평원벼(1.63cm)이며 운미

벼(1.73cm), 조광벼1.75cm)등이 변이가 작았다. 이삭추출도의 변이가 가장 큰 품종은 운장벼(4.00cm)이었고 신운봉벼1호

(2.96cm)등이 변이가 컸다. 반면 변이가 가장 작은 품종은 남일벼(0.98cm)이었고, IS592BB(1.15cm), 운봉벼(1.21cm)등이 

변이가 작았다. 지엽 길이의 변이가 가장 큰 품종은 백일미(8.99cm)이며 조농벼(7.31cm), 그루벼(6.84cm)등이 변이가 컸다. 

변이가 가장 작은 품종은 CW92MR(3.18cm)이며 온다미(3.42cm)등이 변이가 작았다. 지엽의 폭의 변이가 가장 큰 품종은 백

일미(0.37cm)이며 중화벼(0.29cm), 월백벼(0.26cm)등 이 변이가 컸다. 변이가 가장 작은 품종은 신운봉벼(0.090cm)이며 한

들벼(0.096cm), 산들진미(0.11cm)등이 변이가 작았다. 운봉벼는 간장, 수장, 이삭추출도의 변이가 작았고, 백일미는 조사한 

모든 항목에서 변이가 컸다.

조사한 작물학적 특성들을 상관분석 했을 때, 간장에 따른 수장과 이삭추출도, 지엽 장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장에 따

른 간장과 지엽 폭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삭추출도에 따른 간장, 지엽 장, 지엽 폭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엽 

장에 따른 간장, 이삭추출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엽 폭에 따른 지엽 장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국내 육성 조생종 품종의 작물학적 특성 조사는 환경변이에 적응성이 높고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교배모본을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배 및 육종에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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